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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k, Seon-Ho. (2022). Test-takers’ perceptions on the English tests conducted in 
the second round of the primary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2, 1512-1537.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test-takers on English 
microteaching and English interviews conducted in the second round of the 
primary school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in Korea. Written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1 pre-service teachers who had recently completed all parts of 
the 2022 employment examination. Results of the interview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lack of information on the purposes, types, and scoring scales of the 
English tests owing to which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several challenges while 
preparing for the test. Second, they were disappointed that the test items in the 
second round were not disclosed. Hence, they encountered inaccurate test items 
and had no choice but to rely on private tutoring institutes. Third, the participants 
felt that the validity of the test items was insufficient. For example, in the case 
of the 10-minute English microteaching, they were instructed to meet five 
conditions, which was a fairly complex task. Finally, the test-takers perceived a 
gap between the university curriculum they had learned and the items presented 
on the two English tests, and this did not accurately reflect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chool and the school's needs. Based on the above findings, suggestions for 
the relevant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researchers to start in-depth discussions 
and make the right decisions on the issues identified are off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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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에서 국‧공립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초등교사 임용시험1을 치러야 한다. 1차와 2차

로 구성된 임용시험 가운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어평가 분야는  2차에 속하는 ‘영어수업
실연’과 ‘영어면접’이다. 임용시험이 이제 30년이 넘어선 단계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크게 
여섯 번 정도 개편이 진행되었다. 특히 2013학년도 시험부터는 각 지역의 시‧도교육청이 2차 시
험을 자율적으로 출제하게 되면서 체제에 있어서는 그 타당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신춘호 2020). 하지만 초등교사 임용시험 자체의 성격과 타당도를 분석한 일부 연구
는 임용시험 문항들이 평가하려고 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내용타당
도 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김민조 2019). 이처럼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관한 연구
는 제도에 관한 정당성 및 타당성에 관한 검증과 더불어 각 교과별로 출제경향과 문항 분석을 통
한 검증의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강훈식 2019, 박지선 2019, 은지용, 박상준 2014, 
이재호 2016, 이진희, 김재근, 백은진 2020).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이 들여다 본 출제 경향은 대
부분의 경우 1차 시험인 지필고사에 집중되었다. 1차 시험은 교육과정과 교과별 내용을 광범위하
게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며, 1차 시험을 통하여 최종 선발 인원의 1.5배만을 통
과시키기에 합격의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연구자들의 관심을 충분하게 끌만하였다. 
반면에, 1차 시험에 비하여 2차 시험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유로는 아마도 출제 주
관 기관이 각 시‧도교육청으로 출제 과정과 사후 관리에 있어서 교육과정평가원과 같이 문항 자체
를 공개하지 않는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불투명하여 시험 자체의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운 점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차 시험을 합격한 수험생들이 2차 시험을 준비하며 겪는 각종 부담감은 1
차에 비하여 적지 아니하다. 2차 시험에서는 먼저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교직적성, 심층면접, 수
업실연과 같이 교과과정 교수에 대한 지식과 교사로서의 적성 및 지도 능력에 대한 영역에 대하
여 직접 실행이나 구두로 답변하는 분야가 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의 마지막 단계에 실시되는 영
어평가로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이 있는 것이다. 다른 평가 과목들은 다소 어려워도 우리말로 
진행되는 것에 비하여 마지막 두 가지 평가가 모두 영어로 수업을 실연하거나 면접을 수행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수험생들은 적지 않은 부담감 혹은 불안감(foreign language anxiety)을 경험하
고 있다(김현진 2010). 이렇게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1차와 2차에 걸쳐 치르는 가운데 가장 마지
막에 배치된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은 총점 가운데 배점이 적을 뿐만 아니라 합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여기는 추정과 위에서 언급한 정보 접근의 한계 등으로 아직까지 연구의 관심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 2차는 아니지만, 1차를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탐구한 
연구로 이완기(2016)가 있기는 하다. 그의 연구는 2013-2015학년도 1차 지필시험 문항을 심층 
분석하여 그 특징을 바탕으로 미래의 영어과 지필시험 문항의 타당도를 높이기를 기대하는 것으
로 마무리되고 있어서 2차의 주관식 영어 평가와는 동떨어진 연구에 속한다. 이처럼 2차 시험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영어평가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고 있는지, 
시험 내용과 시행에 객관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관심을 보인 연구는 아직까지는 발견하기 

1 경기도교육청의 2022학년도 시험 공고문에 따르면, ‘2022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 공식 명칭이었음. 본 논문에서는 ‘초등교사 임용시험’이라는 약칭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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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낮은 배점에도 불구하고 영어라는 외국어로 실시된다는 점
에서도 긴장감은 시험이 마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낮은 배점의 시험이라고 할지
라도 이 평가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수험생들의 인식 조사를 통하여 평가 체제와 문항 분석 
등을 통하여 개선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차 시험의 영어
평가인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에 대하여 수험생들이 평가 진행 및 문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들 시험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인식하는 것을 조사하여 
교육관계자나 수험생들에게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이라는 두 가지 영어 평가의 목적, 항목, 척도 등을 수험생들이 알고 있
는지, 평가 문항이 사후에 공개되고 있는지, 평가 문항에 제시된 조건들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타
당하다고 인식하는지, 시험의 수준이나 내용, 형식 등이 교육대학교에 재학하면서 학습한 것들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관련 각 시‧도교육청, 교육부와 같은 교육 기관과 교사양성대학교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임용시험에 대응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질문하며 그 반응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초등교사 임용시험 수험생들은 2차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 평가의 실행 과정 및 문
항과 관련한 제반 쟁점에 관하여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가?  

둘째, 초등교사 임용시험 수험생들은 2차 응시 경험을 통하여 영어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미래지향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셋째, 초등교사 임용시험과 관계되는 교육 기관들과 교사양성대학교는 2차 영어평가와 관련
하여 어떠한 역할과 책무를 갖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초등교사 임용시험

유치원, 특수 등 전문 분야를 제외한 일반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모든 수험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모든 과목을 동일하게 치러야 한다(신춘호 2020, 정평강, 김유리 2017, 정혜승, 성소연, 옥현진 
2017). 반면에,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는 국어, 수학, 체육, 영어와 같은 각 교과를 전공으로 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것이 두 시험 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이종복, 전영주 
2009, 이지영, 이호 2016). 이렇게 두 시험은 근본적으로 다른 체제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비교
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시험 
체제에 많은 변화를 겪어왔기에 최근의 연구를 위주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연구들은 임용시험 제도 자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시험의 성격, 
타당도 등의 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면서 임용시험 제도의 실태를 주로 조
명하였다(김민조 2019, 김성천, 홍섭근, 정영현 2017, 신춘호 2020). 예를 들어, 김민조(2019)는 



Seon-Ho Park Test-takers’ perceptions on the English tests conducted in the second
round of the primary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 2022 KASELL All rights reserved                                                                1515

신규 임용시험의 성격과 타당도를 교육평가의 도구로서 갖는 위상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던 2009학년도부터 11년간의 임용시험에 국한하여 타당도를 분석하였는데,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규준지향 평가, 고부담 시험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타당성보다는 공정성 및 
객관성에 무게가 실리는 특성이 있음을 찾아냈다.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
당성 확보의 노력과 함께 임용시험 자체의 패러다임에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김성천 
외(2017)는 시험 출제 및 관리 현장의 필요에 입각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초등교사 임
용시험에 관한 지역별 교육청의 임용시험 공고문을 분석하여 제도의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의 교
육대 교수, 교사 출제위원 등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 면접 개편안을 만들게 된 과정
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임용시험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대 교육과정, 초등임용시험, 학교 현장이 분절된 시스템으로 인하여 개선이 필
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두 번째 연구 부류에는 각 교과별로 문항 분석을 통하여 평가라는 관점에서 문항이 갖는 타당
성과 출제 상황과 관련된 관점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들이 속한다(강훈식 2019, 나재
권, 이영석 2021, 박지선 2019, 이재호 2016, 이진희, 김재근, 백은진 2020, 정혜승, 송소연, 옥
현진 2017),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대한 연구를 교과별로 시도한 사례들은 대체로 1차 시험 평가 
도구 중 하나인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지필고사를 분석하였다. 정혜승 외(2017)는 
2013-2017학년도의 5개년간의 국어과 문항을 형식적 특성과 내용적 특성의 두 가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몇 가지 특성을 발견하였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각 대문항별로 한 가지의 교수‧학습 상
황을 설정한 후 다양한 수업 정보와 자료를 제시하고 하위 문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
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교과 내용 지식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교수법적 지식에 관
한 문항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몇 가지 제안을 장기 및 단기의 두 
가지 방향에서 하였다. 각각의 대표적 사례를 들면, 장기 계획으로는 제약이 많은 출제 상황에서
도 쉽게 참고할 수 있는 합의된 텍스트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단기적으로는 
출제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평가틀을 만들어 기출 문제 분석과 이에 따른 출제 계획을 수립하
여 출제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있다. 이러한 국어과의 문항 분석과 
제안은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사전에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텍스트를 확보하자는 건과 같이 
언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영어과에도 시사점이 많은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용시험 수험생들이 학습 동기 및 시험 준비 과정에서 겪은 경험 등에 관련된 사
례를 통하여 임용시험이 갖는 문제점이나 지향점을 제시해주는 연구들이 있다(김경 2018, 김동렬 
2021, 최진영, 조현희 2017).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겪는 예비교사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
로는 김경(2018)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특수교사 10명의 임용시험 수험생
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바탕으로 하여 해당 임용시험 준비과정 경험을 드러내었다. 분석 결과, 예
비교사 수험생들은 대학교에서 수학한 내용과 임용시험에 출제되는 문제 간에 큰 괴리감을 느꼈
으며, 시험 준비 기간에 신체적,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용시험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며 많은 암기를 요구하는 유형이라서 수험생들의 90%이상
이 사교육을 의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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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차 시험의 영어평가: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이라는 평가 과목의 위상에 대하여 간단히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2013학년도부터 1차와 2차 시험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11월 중순경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평가 문항 출제와 실행을 담당하는 
1차 시험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문항이 서답형(단답형, 서술형) 지필시험 형태로 제시
된다(신춘호 2020). 12월 중순에 공개되는 1차 시험 합격자는 최종 선발인원의 1.5배수로 발표된
다.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실시하는 2차 시험은 각 지역의 시‧도교육청이 주관하여 출제 및 시
험을 진행하는데 이는 지역 교육청에 따라서 2일 혹은 3일 간에 걸쳐서 진행된다. 2차 시험의 예
를 2022학년도 경기도교육청의 공고문에 나온 사례로 들어 보면, 첫째 날에 ‘교직적성 심층면접
(개별면접)’, 둘째 날에 수업능력평가(수업실연 및 수업 나눔), 셋째 날에 영어평가(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일정은 지역 교육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띤다. 이 가운데 두 번째 날까지의 평가들은 모두 우리말로 진행되는데 100점 만점에 지
역에 따라 80점 혹은 90점에 해당하며, 마지막 날에는 본 연구의 대상인 영어평가가 있는데 10점 
혹은 20점에 해당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초점인 2차 임용시험의 영어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먼저 영어수업실연에 대하여 살펴
보고 이어서 영어면접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영어수업실연은 소위 영어 마이크로티칭
(English microteaching)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대학교에서 영
어 교수 활동에 대한 이해와 수업 연습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자주 실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
어 마이크로티칭에 관한 연구는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예비교사나 심화연수 참여 교사들을 대상으
로 수업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실시되어 왔다(김현진 2022, 안경자 2015, 은지용, 
박상준 2014, 전영주 2012, Paek 2009, Park 2021, Yim 2017). 이들 연구는 영어 수업 모형의 개
발 및 적용(안경자 2015), 모의수업에 등장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분석 및 제언(전영주 2012) 
등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은지용과 박상준(2014)은 현 임용시험 체제가 도입되기 이전의 연구인데 영어수업실연에 대해
서는 국어로 진행되는 일반교과 수업능력의 평가와 중복되고 영어 구사 능력 평가의 타당성이 약
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아울러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다소 강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안경자(2015)는 임용시험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물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향
후 예비교사들이 현장에서 영어교수활동 역량을 기르기 위한 영어 마이크로티칭 모형을 전, 중, 
후 단계별로 개발하여 초등예비교사들에게 적용한 후에 이들의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였다. 예비교
사들은 마크로티칭 모형이 대체로 자신들이 영어교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하다고 인식하였지
만, 교수평가와 동료평가가 보다 자세하고 비판적이기를 바라고, 자기평가도 보다 자유롭게 성찰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최근에 김현진(2022)은 임용시험에 대비하여 실시되
는 영어수업실연 연습의 효과에 대하여 예비교사들, 즉 교육대 대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는 46명의 영어과 및 실과과라는 두 심화과정의 예비교
사들이 참여하여 영어수업실연 역량을 기르기 위해 고안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실시된 결
과가 보고되었다. 예비교사들은 이 과정이 영어 교수역량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는 인식이 같
았으나, 실습활동의 유용성과 교수역량 향상 정도에 대해서는 영어과와 실과과 심화과정별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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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사양성 프로
그램들은 예비교사들에게 초등학교에 진출하기 전에 개별 맞춤형 교육은 물론 전공이나 개인별 
수업 준비도에 따른 적절한 실습활동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수업실연은 교원양성대학교의 교육과정에도 속하여 다양한 모습
의 강좌 혹은 프로그램으로 실시되고 있고 심지어 현직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연수 과
정에서도 단골 과목이 될 정도로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에 비하여 임용시험 2차에 
함께 등장하는 영어면접은 그야말로 시험에는 존재하지만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이나 교사연수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시험 과목인 것이다. 이에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거의 
학습해보지 못한 내용을 시험으로 치러야 하는 낯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술지인
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에 ‘영어면접’과 ‘임용’이라는 주된 키워드로 하여 검색을 해보
면 총 4개의 논문이 등장한다. 이 가운데 3개가 초‧중등 임용시험 분석이나 임용 목적의 평가 연
습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한 개는 경찰채용시험에 관한 것으로 그나마도 면접시험을 다룬 연구가 
아니다(정연균 2021). 초‧중등 대상 가운데에서는 2개의 연구가 중등교사 선발에 관한 것이다. 나
머지 1개는 앞서 소개한 초등교사 임용시험 체제를 진단한 은지용과 박상준(2014)의 연구로 영
어면접은 영어수업실연과 더불어 영어구사 능력 평가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등교사 선발을 위한 영어면접시험에 대한 연구 중 이지영과 이호
(2016)의 연구는 사전 과업 계획 방식을 개인 및 협업의 2가지 유형별로 분석하여 임용시험 대
비 면접평가 연습 가운데 영어 말하기 수행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였다. 이종복
과 전영주(2009)의 연구는 발표 당시 중등 영어교원 임용시험의 3차 시험으로 치러진 영어면접
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영어수업실연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는 167명의 임용 합격
자들이 참여하여 교육과정에서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보다 체계적인 방법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영어면접에 관해서는 임용시험에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서나 연구자들의 관심 면에서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에는 A교육대학교 재학중인 11명의 4학년 초등 예비교사들로 영어교육과 생활과학교육 
심화과정에 있는 수험생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직전 학기에 연구자가 담당하였던 영어교육 전공
과목을 수강하였던 학생들 가운데 SNS(social network services)의 한 가지인 메신저를 통하여 
서면인터뷰 참여 의향 여부를 묻고, 이에 제한 시간 내에 참여를 긍정적으로 승낙해온 학생들이었
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약속이 확인된 가운데 진행된 서면인터뷰에는 총 12명이 참여하였으나 
한 명은 문항별 응답률이 지나치게 낮아서 제외되었다. 결과적으로 영어교육 심화과정에서 3명, 
생활과학교육 심화과정에서 8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경기도,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
시, 전라남도의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초등교사 2차 임용시험 응시를 종료한 상태였다. 참
여자 11명 가운데 남학생은 두 개의 심화과정에서 각각 한 명씩이었고 대부분이 여학생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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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특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의 성명은 모두 가
명을 사용하였다. 인용문 가운데는 특정한 두 응답자의 사례가 다른 응답자들에 비하여 다소 많은 
편인데, 그만큼 이들은 거의 모든 질문에 구체적이고 정성스러운 답변을 하였고 시사점이 많은 내
용을 담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내린 선택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영어사용 능력을 Likert 척도 5단계(1-5점) 점수에서 평균 3.50점으
로 답하여 대체로 중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읽기와 듣기 영역이 말하기와 쓰
기 영역에 비하여 더 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영어수업실연에 필수적인 요소인 교실영어
(classroom English) 구사도 일반 영어사용능력과 같은 평균 점수(3.50)을 보이고 있었지만, 쉬운 
표현을 주로 쓰기 때문에 더 쉽게 사용한다는 의견과 비언어적 요소 등 수업 진행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의 구사하는 것이기에 나름대로 특별한 준비가 많이 필요하여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
들이 혼재되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영어교육 심화과
정의 학생이라고 해서 다른 심화과정 학생에 비하여 더 나은 영어 능력으로 평가하였다거나 영어
에 대한 불안감이 덜 하다거나 하지 않았다. 또한 영어에 대한 관심도의 측면에서 영어교육 심화
과정의 수험생들은 평균 3.65점, 생활과학 심화과정의 경우 평균 3.78점을 보인 것을 보면 오히
려 비영어과의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영어에 대한 불안감에서는 영어교육 심화과
정의 경우 평균 3.00점이었던 것에 비하여 생활과학교육 심화과정의 수험생들은 3.25로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총 11명의 응답자 가운데 남성 예비교사는 각 심화과정에 한 명씩 있었는데, 이들의 영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나 불안감 등의 모든 수치는 생활과학교육 심화과정의 남학생 경우에서 매 
질문마다 더 긍정적인 양상을 보인 것을 볼 때, 영어를 심화과정으로 하고 있는가가 본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차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
어 심화 과정 소속이나 남녀 성별의 여부는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할 때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
로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영어 및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개인별로 어떠한 수준이나 
상황에 처하였으며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더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초
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어느 정도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영어교육 심화 과정 학생
들이 더 높은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었지만 생활과학교육 심화과정의 학생들도 대부분 영어교육은 
거의 필수적으로 감당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이 교육대학교 재학 중 강의 중에
서나 초등학교 현장 실습에서나 영어 수업을 진행해본 경험은 양 영역에서 평균 각각 1-2회에 
머물러 예상보다 훨씬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표 1. 연구 참여자 기본 정보 

 

성명 이지선 조현지 한기태 강경민 김수진 유주현 신하얀 정다운 최혜린 강다솜 차보람
성별 여 여 남 남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소속 
심화
과정

영어
교육

영어
교육

영어
교육

생활
과학
교육

생활
과학
교육

생활
과학
교육

생활
과학
교육

생활
과학
교육

생활
과학
교육

생활
과학
교육

생활
과학
교육

시험
지원 
지역

경기 경기 인천 경기 경북 경기 서울 경기 경기 경기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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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 응답한 개인에 대한 기본 설문과 서면인터뷰(written 
interviews)를 실시하여 확보하였다. 연구 참여자 개인의 신상에 관한 질문을 담고 있는 설문지에
는 영어와 영어구사능력, 교실영어 구사능력, 영어교육과 관련되는 자신감, 불안감 등의 질문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프로파일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록 1 참조). 기본 설문에 대한 응답은 
주로 1-5점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서면인터뷰 질문에 대해서
는 주로 주관식 답변이 주를 이루었고 일부 질문에 한해서만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해
당하는 의견에 표시하도록 하여 두 가지 유형의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교
육청의 ‘2022학년도 임용시험 공고’라는 문서들을 확보하여 설문과 인터뷰 응답 결과라는 자료들
을 해석함에 있어서 2차 임용시험의 영어시험 실행 상황의 구체성과 실제성을 확보하여 이들 자
료들이 서로 다각적 역할(triangulation)을 함으로써 질적인 해석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취득 방법 가운데 인터뷰는 면대면(face-to-face) 형식이 아니라, 서면인터뷰
로 진행되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직접 만나서 실시하기가 어려웠
을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이 임용 시험 2차를 치르고 난 직후라서 매우 지쳐있고 예민한 상황으
로 자신이 치른 시험에 관하여 얼굴을 대하며 임하게 되는 줌(ZOOM)과 같은 도구를 활용한 인
터뷰에도 부정적 반응을 보여서 이 방법도 실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보통 면대면 인터뷰가 
질적 연구에서 보편적인 데이터 수집 수단으로 선호되어 왔지만(Richards 2003), 이메일, SNS 
등 소통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뷰 수행 방법에 대한 선택권도 점차 더 넓어지고 있다. 
Hawkins(2018)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 중 하나인 서면인터뷰에 관하여 새로운 기술의 시대에 어
울리는 자료 수집 방법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서면인터뷰는 코로나19가 가
져온 인터뷰 방식의 뉴노멀(new normal)의 일환을 이루게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19 이후에 서서히 채택이 늘어가고 있는 인터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박선호, 최희경 2020, 
El-Erian 2010).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서면인터뷰는 구조화된 인터뷰(structured interview) 형식이었으며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문항이 제시되었다. 문항지는 총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영역 I 
‘영어수업실연’에는 평가의 목적, 측정 항목, 평가 척도에 관한 사전 공지 유무, 문항의 사후 비공
개, 영어수업실연의 문항 내 구성 요건의 적합성 또는 타당성  등 5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두 번
째, 영역 II ‘영어면접’에는 면접 문항 내 구성 요건의 적합성, 타당성, 영어면접 준비 방법, 영어
면접 시험 준비 방법 등 6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두 가지 영어평가의 공통 항목을 다루는 세 
번째 영역인 영역 III ‘2차 시험 영어평가 전반’에는 이들 두 평가에 대한 미래지향적 제안점, 1차 
시험의 영어과 지필문항과 연계한 2차 시험 영어평가에 대한 종합적 의견 등의 3개 문항이 제시
되었다. 마지막으로, 영역 IV ’자유 주제’에서는 영어평가를 대비하는데 교육대학교에서 준비한 프
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영어평가 문항과 교육대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
다(자세한 항목 내역은 부록 2 참조). 응답자들은 서면인터뷰 질문지를 받은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숙고하여 자신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비교적 진솔하고 충실하게 응답한 편이었다. 일
부 응답의 표현이나 내용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SNS 메시지를 통하여 즉시 상호간에 질의응답
을 할 수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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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로부터 회신된 설문 응답과 서면인터뷰 자료들은 항목별, 응답자별로 잘 대비되어 
특징이 눈에 쉽게 띠도록 Excel 2016에 병렬로 정리하였다. 각 영역별로 분리되어 있던 응답 자
료들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읽고 전체적인 주제와 맥락에 따라 항목을 다시 조정하였고 각 주
제의 하위에 소제목을 설정하였으며, 이 때 제목들을 인터뷰 문항 순서에 매이지 않고 재구조화하
였다. 따라서 일부 문항은 배부하였던 인터뷰지의 원래 위치에서 재구조화된 새로운 프레임에 맞
추어 이동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인터뷰 답변 자료의 의미를 이해하고 분리하는 과정에는 박사학
위를 소유한 초등영어교육 전문가인 B교사가 참여하였다. B교사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주로 영어
전담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임용시험 2차 영어평가에 평가위원으로 2회 참여한 경력이 있어서 
평가자의 안목에도 훈련이 되어 있었다. 또한 B교사 자신이 임용시험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본 연
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 영역과 관련된 맥락을 능숙히게 포착하였다. 이러
한 연구자와 자료 배열 및 해석의 타당성 등에 관한 상호 검증 과정을 통하여 연구자가 의미 있
게 인지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재발견하게 되는 등의 자료 분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일부 참여자의 진술 내용은 인용문으로 제시
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영어수업실연 평가 내용과 문항의 쟁점에 관한 인식과 평가

4.1.1 영어수업실연 평가의 목적, 항목, 척도 사전 공지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장차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활약할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이다. 이들이 애초
에 교사가 되는 과정에서 치른 평가에서 그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떠한 영역에서 평
가하는 것인지, 평가의 척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은 평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Thomas et al. 2018). 예비교사들은 추후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활동
을 다양하게 펼치게 되는데 평가는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임용시험 2차
의 평가에서 이러한 문항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응답 참여자 
전원이 모든 질문 항목 가운데 가장 고르게 답변에 참여하였다. 물론 그러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
았으며 불만족스럽다고 하였다. 그만큼 2차 임용시험 체제에서 평가와 관련된 정보의 적절한 제
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영어수업실연평가와 관련하여 수험생들에게 사전에 공지되는 것은 일련의 행정적 진행 절차와 
유의사항 이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들은 실연 평가에 대하여 선배들의 시험 후
기, 합격 후기,  학원이나 시중 서점의 2차 시험 교재,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 등을 통하여 추정하여 알게 된 정도라고 하였다. 각자 자신이 재학하고 있는 교육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특강을 통해서 알게 되기도 하였다. 아예 평가의 항목과 척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를 공개하지 않은 채 시험에 응시하도록 방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부분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평가의 목적, 항목, 척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출제 주체가 공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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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이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합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는 임용시험 1차를 평가원에서 출제하고 공개하며, 또한 이의제기를 받는 등 소통이 원활하게 진
행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각 시‧도교육청이 진행하는 현 방식은 답답하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적 목적에서라도 평가 목적과 항목, 그리고 척도를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평가
의 목적이나 척도 등이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평가는 신뢰성을 잃게 되며 수험생들은 미로 
가운데 온라인에 떠도는 소문이나 사교육 강의나 교재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김경 
2018). 이렇듯 응답자 전원이 쏟아낸 관련 인식 가운데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에서 영어 수업실연과 영어면접 교재 전문에 관련된 글을 보았다. 또한 여러 합격 수기에
서도 영어 시험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무
엇을 평가하는지 명시적으로 안내해준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수진, 생활과학교육)

“○○와 같은 임용 관련 책에 따른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또한 학교에서 제공
하는 특강 등으로 정보를 얻는다.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정
다운, 생활과학교육) 

“○○○나 2차 임용시험 교재 등을 통해서 구하고 있다. 평가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임용시험에 대비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보람, 생활과학교육)

4.1.2 영어수업실연 문항의 사후 공개

평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문항을 공개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과정의 운영과 향후 교수‧학습 상
황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 활동 가운데 일부이다(김종훈 2022). 연구에 참여한 수험생들에
게 영어평가 문항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전적으로 동
의하였다. 왜 출제 문항을 공개하지 않는지 명확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문항을 공개하여 우
선 정확한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오히려 문제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
고 주로 수험생들의 기억에 따른 복기본으로 기출문제가 정리되기 때문에 책마다 모범답안이 다
르고 무리한 추정들만 떠돌기도 하며 혼란이 크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준비하기가 힘들
다는 입장도 있었다. 문제와 모범답안 모두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최소한 정확한 문제라도 공
개가 되어 각자 시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이후 연도 응시자도 더 정확한 방
향으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며 응시자들의 영어능력이 상향평준
화 되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한편, 문제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수험생들은 부득이하게 사교육이나 판매되는 교재에 의존하여 시험을 대비해야 하는 악순환을 거
치게 된다고 하였다. 공적인 문항을 공개하지 않으면 사교육 기관이나 교재 제작업자들의 배를 불
리게 되는 단초를 제공할뿐더러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비

2 세 가지 인용문을 제시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서적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을 모두 익명처리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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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하고 있는 것이다(김경 2018, 이필남, 유정석 2022).  

“기출문제가 복기본으로 이루어져있다 보니 모범답안이 책마다 사람마다 다르고 헷갈리는 부
분이 많았던 것 같다. 문제에 대한 공개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 (정다운, 생활
과학교육)

“문제와 모범답안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모범답안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만큼은 공개해준
다면 자신의 시험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이후 년도 응시자도 더 정확히 공
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선순환으로 응시자의 영어 능력이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 된다
면 초등영어교육의 질 향상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수진, 생활과학교육)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임용고시생들은 2차 시험을 거의 사적으로 구
매한 교재에 의존해서 시험을 대비하고 있다. 이유는 평가원이나 각 교육청에서 문제를 공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재의 가격이 상당하기에 많은 수험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기에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문제를 공개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보람, 생활과학교
육)

4.1.3 영어수업실연 문항 내 구성 요건의 타당성
    

서면인터뷰 질문 항목 앞부분에 온라인에 복기되어 올라온 모 교육청의 2022학년도 영어수업실
연 2차 시험 한 문항을 예시로 제시하고 이 문항 내에 제시된 구성 요건의 적합성 혹은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괜찮다’라고 응답한 수험생은 11명 가운데 3명이었다. 이들은 실제 학교 
수업을 반영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라는 조건이 적절하게 느낀다고 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반면에, 주어진 실연 시간에 비하여 조건이 너무 많았다는 의견은 ‘실연 시간에 비해 조건이 조금 
많다고 생각한다’(한기태, 영어교육)를 포함하여 5명이나 되었다. 제한된 구상 및 실연 시간에 비
하여 조건 아동의 수가 5명이나 포함된 것은 이를 다 반영하기를 기대한 출제자의 의도가 의심될 
정도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다. 아무리 만능틀을 사용한다고 한들 여전히 모두를 반영하기 힘든 
조건들인데, 더구나 공동체 역량과 같이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요소와 영어권에 거
주 경험이 있는 학생을 추가로 조건으로 준 것도 과하다는 평가이다. 영어권에 거주 경험이라는 
표현 자체도 너무 열린 표현이라서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에는 저마다 다른 인식을 할 것이
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업 실연 조건 아동이 5명이나 되는데 이를 모두 반영한 수업으로 근거를 
대가며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업의 구성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출제자들 및 관
계자들의 심사숙고와 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 보인다. 이완기(2017)가 언급한대로 시험의 난도를 
높임으로써 공정성을 추구하며 5가지 조건의 아동들을 염두에 둔 수업을 하라는 요구로 인하여 
평가의 타당성과 수험생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되기도 한다.

“역량 부분을 예로 들자면 의사소통 역량은 수업의 성취기준을 달성하면서 자연스럽게 도달
되는 역량이다. 다만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수업 내에서 활동을 끼워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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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느낌이 든다. 자신의 계획을 세우거나 말하는 것인데 공동체적인 역량을 기르는 것은 힘들
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구성 요건이 있는가하는 반면에 조금 끼워 맞추기 식으로 맞
춰서 시연을 해야 하는 요소도 있다고 생각한다.” (차보람, 생활과학교육)

“영어수업실연의 구상시간과 실연 시간은 매우 짧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담아내기엔 조건의 
수가 과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영어수업실연에서 조건들은 수없이 외운 만능틀 내용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로 수업의 전문성을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 차라리 이러한 
조건의 반에서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
다.” (유주현, 생활과학교육)

4.1.4 영어수업실연 수준, 내용, 형식의 재학 중 학습 가능성

출제되는 영어수업실연 문항은 수험생들이 대학 생활을 통하여 학습 가능한 수준, 내용, 형식인
가에 대하여 영어과 심화과정의 두 명은 교육대학교 재학 중 수학하는 수준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교육대에서 배우는 수준으로 임용시험의 영어수업실연을 감당하기
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 일반적이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과 임용시험의 괴리에 대한 목
소리는 예비특수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김경, 2018). 
학교에서 마련해준 영어수업실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영어교육 심화과정의 수험생들이 평
균 3.00점, 생활과학교육 심화과정의 경우 2.63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영어
교육 심화과정의 경우 2차 대비 특강 이외에도 다양한 영어 사용이 잦은 교육과정을 접하기 때문
에 다소 더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학교에서는 이론 위주의 수업이 주로 진행
되고 있으며 주로 3, 4학년 대상으로 그나마 수업실연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따라서 1, 2
학년에게도 학교 현장에서 할 수업에 관한 내용이나 임용시험과 관련된 수업실연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다루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영어교육 심화과정의 조현지 예비교사는 교육대 수준
에서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배점이 낮고 기본적으로 영어 수업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변별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요구되는 발표 수준은 높은데 이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을 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변별
력이 높지 않으니 괜찮다는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서 명확하게 찾을 수 있는가이다. 이런 점을 보
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수업실연의 목표와 평가 척도를 분명하게 제시받는 것이 교육
적으로도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 

응답자들 가운데 학교에서 수업실연 연습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1, 2학년까지도 
확대하여 기회를 넓힌다거나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실영어 표현 및 수업상황에 대한 
경험의 기회를 넓히는 방향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생활과학교육 심화과정의 
강다솜과 같은 수험생은 영어교육에 비하여 예상문제 접촉의 기회가 부족한 비영어교육과 출신의 
경우에는 기출문제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새롭게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을 바라는 응답자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아예 대학교에서 임용시험에 대비한 준비를 더욱 본격적
으로 해주기를 바란다는 관점이다. 현 임용시험에서의 영어수업실연의 위상과 의미, 투자할 가치, 
변별력 등을 고려할 때 대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러한 시험에 대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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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도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적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에 서게 된다. 아래의 인용문들에 이
러한 관심사들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진심어린 목소리가 잘 담겨있다. 

“영어수업실연의 경우 학교 재학 중에는 연습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교대 재학 중 하고 있는 
수준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듯하다. 하지만, 배점이 낮고 기본적으로 영어 수업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변별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다.” (조현지, 영어교육)

“실제로 3,4학년 영어 교과 강의에서 영어 수업실연 연습을 할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부담으
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2, 3학년 때 영어 수업 실연 기회를 증대한다면 4학년 때 영어 수업
실연에 대한 불안함이 줄어들 것 같다.” (김수진, 생활과학교육)

“솔직하게 말하면 해당 문항은 교육대학교에서 배운 지식들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교육대학
교에서도 영어수업실연을 평가할 때 기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새롭게 제작하여 제
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강다솜, 생활과학교육)

4.2 영어면접 평가 내용과 문항의 쟁점에 관한 인식과 평가

4.2.1 영어면접 평가의 목적, 항목, 척도 사전 공지

영어수업실연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어면접에서도 평가의 목적, 항목, 평가 척도가 무엇인지에 관
하여 사전 공지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두 명이 ‘필요 없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응답자들은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응답자는 ‘사전 공지가 없지만 문제의 조건에 맞추어 이야기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즉, 어차피 문제에 조건이 주어지니 그것에 맞추어 
대답을 하면 되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생활과학교육 심화과정의 차보람 예비교
사는 아래와 같이 보통의 면접과 같이 비슷한 목적을 물을 테니 별도의 공지가 필요 없다는 취지
의 말을 하였다.
 

“응답자들이 면접의 의도를 알 수 있듯 영어면접도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된다. 이에 별
도의 공지 없이 시험이 치러져도 된다고 생각한다.” (차보람, 생활과학교육)

위의 두 명을 제외한 9명은 영어면접의 목적과 평가 척도 등에 관한 사전 공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수험생은 ‘평가 주체의 포괄적인 평가 목적 정도는 사전에 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마치 어느 지역교육청에서는 영어면접에서 교육관을 물어 본다든
지, 어느 지역에서는 영어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서 영어교육을 할 경우에 자질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진행 된다 등의 확실하지 않은 평가의 방향성으로 수험생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가 면에서 혼란을 겪기도 한다고 하였다. 한편, 정확한 평가 척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도 여럿 나왔는데, 아무리 시간에 맞추어 연습을 해보더라도 평가의 척도와 배점 양상이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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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지를 모르는 가운데서는 연습 과정이 너무 중심이 없어 힘들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수험생 
세 명은 평가 척도를 언급하면서 정확성과 유창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는 평가의 항목에 해당
하는 것으로 척도는 이 항목들에서 어떠한 수치로 점수를 매기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 어떤 다른 
직종의 영어면접에 비하여 임용시험에서는 이러한 수험 과정 자체가 향후 교육 현장에서 직접 교
육자로서 경험해야 하는 교사들을 선발하는 과정이기에 가급적 구체적인 시험 양상을 공개하고 
진행해도 교육적 효과와 더불어 수험생들의 준비 과정에 혼선을 줄여주는 길이 아닐까 판단된다. 
이러한 쟁점과 관련된 수험생들의 의견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개인적으로 준비가 어렵다고 느껴졌다. 평가 척도를 공지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대체로 정
확성보다는 유창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기태, 영어교육)

“교육청에서 영어면접의 목적이나 평가 기준 등을 제공해준다면 그에 맞추어 더 정확히 준비
하고 관련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김수진, 생활과학교육)

4.2.2 영어면접 문항의 사후 공개

임용시험 1차 지필시험의 경우에는 문항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며 시험이 마침과 동
시에 즉시 문항이 공개되어 학생들이 답을 확인해보고 자신의 점수를 계산해보기도 하며 다음 단
계를 준비하게 된다. 더구나 문항과 모범답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설정되어 
있어서 출제자와 수험생, 대학교의 관계자들 혹은 심지어 사교육의 많은 관계자들까지도 관심이 
집중되면서 시험 문항은 매우 엄격하게 출제되고 채점되는 절차를 거친다. 이에 비하여 2차 시험
은 지역별로 많은 수험생들이 확실한 문항 공개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시험 준비를 하며 불안감
에 사로잡히기도 한다(김현진 2020). 따라서 한 수험생의 말대로 영어면접의 경우에도 관련한 정
보의 부재로 인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차보람 수험생
도 ‘출제 문항을 사후에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은지용, 박상준 2014).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참고해서 시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듯이 정확하게 문항을 공개해주
어야 자신의 답변에서 무엇이 부족하였는지를 알 수 있고 이후의 응시생들도 더 질 높은 답변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하였다. 

“시험 후 [문항을] 공개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기출 문제를 공개하는 것이 2차 시
험을 본 사람들이 자신의 시험 상황을 돌아보거나 다음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
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혜린, 생활과학교육)

“[문항을] 공개해주면 자신의 답변에서 부족한 점을 알 수 있고 이후 년도 응시자도 더 질 
높은 답변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진, 생활과학교육)

한편, 소수 의견으로 한 소신 있는 응답을 한 수험생은 영어면접 문항을 사후에 굳이 공개할 필
요까지는 없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문항들에 어떠한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열린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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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더라도 시험 준비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정확한 면접 문항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이는 개인적 질문, 열린 질문들이 많아 굳이 정확한 
문항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시험 준비에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다운, 
생활과학교육)

4.2.3 영어면접 문항 내 구성 요건의 타당성

영어면접 문항 내에 질문으로 구성된 내용 가운데 구성 요건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에 두 명만이 큰 문제가 없거나 적절하다고 하였으며 나머지는 문항이 무엇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든다고 하였다. 이는 어쩌면 위에서 살펴본 문
항의 목적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연계된 문제이기도 할 것으로 보인다. 면접에서 
예비교사의 개인적인 측면을 다루는가, 교육관이나 수업과 관련한 문제인가에 따라 수험생들은 색
다르게 느끼기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아래의 영어교육 심화과정의 수험생은 영어 말하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해하고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기존에는 주로 교사로서의 개인적 측면이나, 수업과 관련한 문제가 많았던지라 이번 면접 문
항은 색다르게 느껴졌다. 영어로 말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는 것이라면 적합성, 타당성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조현지, 영어교육)

문항의 요건으로서 수험생들에게 가장 혼란스러운 것 가운데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방향 혹
은 취지가 무엇인가를 들 수 있다. 가령 아래의 생활과학교육 심화과정의 두 수험생이 지적한 바
와 같이, 4분이라는 아주 짧게 제한된 시간에 문항을 읽고 이해하고 내용을 구성하며 답변을 해
야 하는데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방향이 너무 다를 경우 큰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 유
의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시험에서 ‘의견’이라는 단어가 모호하여 수험생들의 진술 방향이 각기 다
를 것을 우려한 사례도 제시되었다. 이처럼 문항을 구성하고 있는 어휘, 문장, 내용의 논리성, 표
현의 명확성 등은 사실 매우 긴장된 순간 학생들이 감내해야 하는 수험이라는 입장에서 쉽게 검
증할 수는 없으나 어딘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추후 문항이 공
개된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등을 확인하여 보다 질 좋은 문항으로 거듭나게 되고 수험생들에게 불
필요한 혼란이나 불안감을 야기할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4분이란 시간에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답변을 모두 해야 하는데 이번 문항의 경우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방향이 너무 많아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주변 수험생들 간의 
의견도 모두 달라 혼란스러웠던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열린 질문이더라도 비슷하게 해
석 될 수 있는 문제의 필요성을 느꼈다.” (정다운, 생활과학교육)

“1번 문항의 경우 '의견'이라는 단어가 모호하고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진술 방향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명료한 진술을 희망한다.” (유주현, 생활과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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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영어면접 수준, 내용, 형식의 재학 중 학습 가능성

영어면접의 수준, 내용, 형식 등이 교육대학교 재학 시에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
한 질문에 영어교육 및 생활과학교육 심화 과정의 수험생이 각각 1명씩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
다. 나머지 학생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수험생이 한 명,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거나 중간 정도의 
답변으로 교육대 재학 시에 이러한 학습을 그다지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영어면접 시험은 
기본적으로 영어에 능숙한 사람에게 유리한 시험임을 지적하였고, 개인적으로든 교육대학교 강좌
를 통하든 영어회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수험생들이 절반에 이르 다. 
주로 1학년에 몰려있는 영어회화 강좌를 3학년에 다시 한 번 수강하며 영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거나 다른 학년에도 이어지기를 바라기도 하였다. 아예 영어수업시간에 
영어로 말하는 기회를 갖게 하면 더욱 자신감 있게 영어평가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까지
도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영어면접의 문항은 교육대학교에서 배운 것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완전히 운이어서 학교에서 준비시키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낸 응답자도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은 교육대학교의 제한된 교육과정 일정 가운데 이렇게 세부적인 측면의 임용
시험에서 치르는 영어면접을 위하여 대학교가 어느 정도까지 나서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할 것이라는 것이다. 

“[영어면접 문항은] 기본적으로 영어에 능숙한 사람에게 유리한 평가 질문이다. 영어수업실연
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라면 개인적으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대 
수업과정만으로는 면접시험을 대비하기에 결코 충분치 않다.” (유주현, 생활과학교육)

“영어면접 문항은 교육대학교에서 배운 것들과 전혀 관련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영어면접 
문항은 정말 자신의 운인 것 같아서 교육대학교에서 준비를 시키기도 힘들 것 같다.” (강다
솜, 생활과학교육)

4.2.5 영어면접 시험 준비 방법 

영어면접 시험을 준비한 방법에 대하여 학원, 인터넷강의, 스터디, 단독, 유튜브 활용 등 어떤 
식으로 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한 5명의 응답자 모두가 스터디 활동을 들었다. 동료들과 함
께 팀을 짜서 진행하는 스터디 활동이 임용시험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인 것이 분명해지는 
양상이다. 면접이라는 시험이 갖는 특성에서 상호작용성이 갖는 의미를 보더라도 당연히 물어보고 
답하는 식의 다인수 멤버가 필요하여 스터디 활동이 가장 애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이러
니 하게도 실제 시험에서 평가자는 말이 없고, 응시자는 종이에 적힌 문항을 읽고 답변하라는 형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응답자들의 설문 답변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가 암기, 기출문제, 실
제 상황, 모범답변, 시간 분배, 피드백 등이 있었다. 이는 임용시험 2차의 마지막 관문을 건너기 
위하여 수험생들이 준비하는 활동의 마지막 모습들을 반영한 것으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
다. 짧은 4분간 영어로 진행되는 답변을 위하여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동료들과 함께 예상 모
범 답변 암기 및 피드백 활동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래의 모든 인용문에서도 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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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를 통한 공부 활동의 단면을 소개하고 있다.
 

“스터디로 기출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을 들고 외운다. 그렇게 외운 문장을 실제 문제에서 거의 
그대로 써먹었다.” (강경민, 생활과학교육)

“스터디에서 실제 평가 상황처럼 진행하였다. 집에서 답변을 복기하고 다듬기도 하였으며, 영
어 면접 모법답변을 유형별로 외우며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장들을 익혔다.” (김수진, 
생활과학교육)

“스터디를 구성하여 다른 일반 수업실연과 함께 시간을 분배하여 함께 연습하고 서로 피드백
을 진행한다. 또한 추가적인 임용시험 자료, 영상 등을 활용해 연습하였다.” (정다운, 생활과
학교육)

4.3 영어평가에 관한 미래지향적 인식과 요구

4.3.1 영어수업실연 평가에 대한 제안

영어수업실연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제안해달라고 했을 때 다양한 응답이 나왔다. 이러
한 응답을 네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당장 급해 보이는 쟁점으로 영어수업실연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평가의 목적을 분
명하게 밝히라’에 관한 것이다. 평가를 통하여 무엇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지를 안내하여 응시하
는 예비교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발표 시간이 부족하다’의 문제는 수업평가에서 앞에서도 많이 지적되었는데 현재의 시간
으로는 너무 기계적이고 실제감을 발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한 수험생은 ‘만능틀을 외워서 
하는 수준의 수업’이 교사의 역량을 기르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실제 현장
에서 하는 수업과는 너무나 다른 수험 현장 실연에 대하여 회의적인 문제의식을 내비추었다. 

셋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과 ‘현실적인 교육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방
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현재의 다소 기계저긴 수업실연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급해 보이는 제언이다. 

마지막으로, 영어만을 사용하는 영어수업(TEE: teaching English in English)이 이제 더 이상 
최선의 방안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을 뿐더러 학교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수업 방식이기도 한 
상황인데, 향후에는 ‘국어와 병행하여 영어수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김정
인, 박선호 2009). 이러한 몇 가지 요구사항들이 수험생으로서 직접 실행해 본 그들이 직관적 통
찰력을 가지고 내세운 의견들인데 당장 수업평가에 적용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출제 기관과 관계자
들이 사고의 전환을 통해 시도하면 새로운 시행의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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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수업 실연이 시간이 짧기에 학생들에게 미러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없다. 이에 
수업에 실제감을 주기 위해서 평가 시간을 조금 늘려서 수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 (차보람, 생활과학교육)

“실제로 교직 생활을 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어수업실연과 실제 현장에서의 
수업은 완전 다르다고 한다. 그래서 만능틀을 외워서 수업을 하는 것이 교사의 역량을 기르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강다솜, 생활과학교육)

“영어 수업을 온전히 영어로만 진행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크기 때문에 한국어와 병행한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제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지선, 영어교육)

4.3.2 영어면접 평가에 대한 제안 

영어면접 평가는 수험생들에게 은근히 부담되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외로
운 시간이다. 영어수업실습은 그래도 요구되는 활동들과 해결해야 하는 과업들이 있어서 말하며 
움직이고, 제스처도 취하며 분주하게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는데 비하여, 영어면접은 참으
로 고독한 자기와의 싸움일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위원 세 명이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데 홀로 문
항을 이해하고 주어진 4-5분을 고전분투하게 되는데, 바로 며칠 전에 이러한 실제 경험을 한 수
험생들은 영어면접과 관련하여 어떠한 미래지향적 제안을 하였을까를 네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시 수업 실시에서와 마찬가지로 ‘평가 실시의 목적을 미리 안내’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한 안내가 사전에 주어진다면 평가 준비를 하면서 막막함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이라고 하
였다. 다른 수험생은 이와 관련하여 영어면접에서는 유창한 영어능력도 중요하지만 창의적이고 교
육적인 사고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영어면접의 중요성과 평가의 목적을 
가늠할 때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영어면접이 좀 더 효과를 발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답변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영어면접은 수업실연에 이어서 
바로 진행될 뿐더러 시간도 너무 짧아서 답변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유가 너무 없다는 의견이 
여럿 나온 것이다. 

셋째, 앞의 영어면접 논의 항목에서 크게 강조되었던 ‘면접의 상호작용 필요성’이 다시 등장하였
다. 면접은 의사소통이 기반이 되는 것인데 혼자 말하고 있는 것이 영 내키지 않는 모양이다. 단
순히 문항을 읽고 혼자 대답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면접관이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것이 보다 
더 인간적이고 실제적이며 그런 상호작용을 통하여 대화자들은 더 생각하며 상황에 맞게 대응하
는 진짜 대화를 하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어면접은 단순한 영어 능력 평가
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즉답형보다 상호작용식 면접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어면접에 관하여 아주 극단적인 의견도 제시되었다. 초등학교 교사를 선발하는데 
왜 영어면접이 필요한가에 대한 본질적 의문이 깃든 의견으로 ‘영어면접은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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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은지용, 박상준 2014). 해외여행을 간다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면서, 원어민 교사가 있다면 두려움 없이 대화를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영어면접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나 그 가치나 효용성이 명확하지 않으니 수
험생들 간에는 정서적 긴장감만 더해주는 영어면접이 이토록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
이다. 

“평가 실시 목적을 미리 안내한다면 영어면접 평가 준비에 대한 막막함이 조금 줄어들 수 있
을 것 같다” (최혜린, 생활과학교육)

“면접은 의사소통이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에 단순히 문항을 읽고 혼자서 대답하는 것이 아
닌 면접관이 영어로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바뀌어도 좋을 것 같다.” (차보람, 생
활과학교육)

“해외여행을 간다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어떤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원어민 교사가 있다면 두려움 없이 대화를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강다솜, 생활과학교
육)

5. 결론과 제언
본 연구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중 2차의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 평가와 관련된 제반 양상에 

관하여 11명의 예비교사 수험생들이 느끼는 인식을 설문 조사와 서면인터뷰를 통하여 살펴보았
다. 또한 수험생들의 생생한 수험 준비 과정과 시험 응시의 따끈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의견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지향하여 제시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관한 실제적인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추출한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역 교육청의 책임 아래 진행되고 있는 2차 시험인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의 두 
가지 영어평가에 관하여 예비교사 수험생들은 시험에 관한 공지에서부터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소 시험의 공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행정편의주의적인 운영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
다. 두 가지 평가에 관하여 시간별 진행 방식, 장소 등의 기본 실무적 안내는 제시되지만 각 시험
의 목적이나, 유형, 채점 척도 등이 공개되지 않아 수험생으로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인
식하였다. 이렇듯 제한된 시험에 대한 정보로 인하여 시험에 관한 상당 부분의 정보를 사교육 시
장에서 강의를 수강하거나 교재를 돈을 지불하고 구하든지, 인터넷 상에서 이전에 응시했던 선배
들의 후기를 검색하여 얻어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족 수준이 높았다(김경 2018, 이필남, 유정석 
2022). 어떠한 평가의 척도를 가지고 평가가 진행되는지 등을 명쾌하게 공개해준다면 이를 바탕
으로 수험생들은 수업실연이나 면접을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초점을 맞추어 할 수 있게 되
어 심리적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업실연과 면접의 두 가지 영어평가 문항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한 높은 편이었다. 종료 후에 시험지를 들고 나올 수도 없고 문항이 발표되지도 않아서 위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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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문항 자체에 대한 정보가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의 기억을 조합하여 복기본으로 재구성
되고 있다. 이는 이러한 과정을 주관하고 상업화 하는데 능한 온‧오프라인 사교육 업체들의 수익 
사업에 일조하는 일이며, 정작 수험생들이 순수하게 무료로 기출문제를 시‧도교육청이나 한국교육
과정평가원과 같은 기관에서 내려 받을 수 없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문항이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수험생들은 문항도 아주 정확한 모습으로 드
러나지도 않은 채, 이에 대한 정답에 대해서도 저마다 조금씩 다르게 제시하여 무엇이 바른 방향
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정보의 연속으로 답답한 
수험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관계된 평가 기관은 현행의 비공개 체제가 과연 교육적으로 올바른지
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 임용시험 지원자의 
사교육비를 조사한 연구에서 이필남과 유정석(2022)은 초등 임용시험 지원자의 준비기간 중 월평
균 사교육비를 31만원, 학원 수강 등에 47만원, 특강 등에 22만원을 지출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러한 과도한 사교육비의 한 가지 중요한 요인 중의 한 가지가 공개되지 않는 시험 관련 정보로 
인한 것이 아닐까 판단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김종훈(2022)도 공개된 평가 문항을 이용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역설한 것을 보더라도 임
용 2차 평가 문항 비공개 정책은 개선되어야 할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각 지역의 교육청이 출제
한 문항을 각각 교육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거나 아니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국
적으로 통합하여 공개하든지 하여 시험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대외적으로도 검증받고 수험생들도 
분명한 상황과 올바른 길이 보이는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의 방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세환효과(washback effect) 측면에서 일부 역효과를 우려하여 문항 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
으나 더욱 바람직한 문항 제작과 수험 준비를 위하여 교수‧학습 과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기
대하며 정보 공개를 기대하게 된다(김수미 2015). 

셋째, 임용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이 시험에 응하면서 느끼는 인식은 시험의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연구 결과, 영어수업실연에서 요구되는 문항의 
타당성 혹은 적절성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정적 인식도 상당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
령, 어느 지역교육청의 영어수업실연 문항에는 심지어 5종류의 아동들이 있는 영어수업을 조건으
로 제시할 정도로 무리하게 많은 조건들을 포함하여 10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수험생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처럼 너무 많은 조건들을 충족하는 수업을 급하게 구성
해서 실시해보도록 하는 것은 수험생들로 하여금 수업의 현실성과 진정성을 포기하고 만능틀과 
같이 거의 모든 수업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이미 암기해온 도구에 의지하는 
등의 순발력 측정을 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하여 과연 교육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의심하
게 하는 일이다. 최진영과 조현희(2017)의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도 위의 토로한 바와 유사하게도 
이러한 과도한 요구로 인하여 수험생들은 정작 교사로서의 창의성이나 진정성을 보이며 차분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업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수업으로 치우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김성
천 외(2017)도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학교 현장의 
영어수업과도 다소 동떨어진 문항과 조건들(예를 들어, 영어로만 진행하는 영어수업)로 인하여 과
연 이러한 영어평가가 초등교사가 되는 입문 단계의 자격시험의 내용과 형식으로 타당한가에 대
한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것이다(이완기 2017).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문항 제작 시 
구성 및 평가의 타당성이 확보되고 학교 현장의 상황과 요구가 현실적으로 잘 반영되는 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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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당국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노력이 불발될 
경우에는 영어평가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며 2차 시험의 영어평가 폐지론이 다시 부활할 수
도 있을 것이다(은지용, 박상준 2014).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은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이라는 두 가지의 시험 과목이 갖는 특성에 관
하여 대학교의 교육과정에서도 정식으로 제대로 접할 수 없었고 달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거
의 없었다고 하였다. 1차 시험 종료 직후에 대학교 측이 급하게 준비해주는 2차 시험 대비 특별 
강좌들로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하였다. 임용시험에 임하는 예비교사를 위하여 교원양성대학교에서 
어느 정도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인가는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는 교육을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에 관한 철학적인 관점의 의제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가르친 것을 시험으로 
측정할 것인가, 아니면 가르칠 만한 것이기에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육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아무튼 현
실적인 필요가 있는데 피할 수 없다면 4학년 말에 급하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움을 주는 것 
이외에 평소에도 교육과정의 적정한 운용 등을 통하여 대비를 해주는 것도 권장할 만한 방법이 
될 것이다. 1차 시험 결과 발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불안한 
상황에서 더구나 2차 시험 가운데 80-90%의 배점에 해당하는 다른 시험들은 국어로 실시하는 
것에 비하여 영어평가 두 과목은 배점도 많이 낮아서 시간을 들여가며 노력을 기울이기도 힘든데
다가 영어라는 외국어로 진행하면서 연습해야 하는 부담감이 억누르기도 하는 것이다(김현진 
2020). 여기서 훌륭한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한다는 취지의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과 훌륭한 예비
교사를 선발하는 임용시험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 다시 필요함이 드러나게 된다(김경 2018). 대학
교에서 잘 배운 역량을 검토하고 시험을 치르게 하는 평가인지, 임용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교
원양성대학교가 문항 등의 실체도 발표되지 않는 정보 가운데 2차 임용시험을 대비시키는 것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에 이어 출제 기관 및 교육양성대학교의 관계자들의 적절한 협력을 
통한 합의의 도출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김성천 외 2017). 이러
한 과정에는 신춘호(2020)도 임용시험 제도 자체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제언하였듯이 특
히 교원양성대학교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2차 시험의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에 대한 초등예비교사 수험생들의 인식을 살펴보
고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발전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초등교사 선발을 위한 임용시험 전반과 1
차 지필시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평가 문항과 실행 공고문 등을 기초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2차 시험, 특히 영어
수업실연과 영어면접과 같은 영어평가에 관해서는 연구가 거의 없어서 구체적인 실상에 관하여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시험을 치르고 나온 후 며칠 지나지 않은 수험생
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생생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연구 및 이해 부족 현상에 대한 문제의
식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특히, 일반 직장 상황에 비하여 영어면접을 임
용시험의 관점에서 들여다 본 연구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 연구계의 상황에서 영어면접 시행 방식
에서의 개선 방안이나 수험생이 갖는 불안감 등 작으나마 의미 있는 내용이 보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보고가 전국의 지역 교육청별로 실시하는 시험 체제의 특성과 문제점, 시기별로 
갖는 특성, 출제 상황 시의 제약으로 인한 애로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국제화 시대에 미
래의 주인공인 아동들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초등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일에 보다 더 공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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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타당성 있는 영어 평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를 바란다.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 기여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실시된 대상 지역과 참여자 수의 한계로 인하여 
탐색한 내용을 일반화 하여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분석 대상을 선정하고 인터뷰 하는 과
정이 다소 급하게 진행이 되어 수험생들로부터 더욱 정돈되고 진정성 있는 음성을 듣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정밀한 분석의 기준으로 주어진 자료에 
내재되어 있는 인과 관계나 맥락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라든지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내는 면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향후 초등교사 임용시험의 영어평가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극복되어 보다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개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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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참여자 기본 설문 내용

부록 2. 서면인터뷰 항목 구분과 문항별 내용
항목 번호 문항 내용

I. 
영어수업
실연

　1 영어수업실연 평가의 목적, 항목, 척도 사전 공지
　2 영어수업실연 문항의 사후 공개
　3 영어수업실연 문항 내 구성 요건의 타당성
　4 영어수업실연 수준, 내용, 형식의 재학 중 학습 가능성
　5 영어수업실연에 관한 기타 전반적인 의견

II. 
영어면접 

　1 영어면접 평가의 목적, 항목, 척도 사전 공지
　2 영어면접 문항의 사후 공개
　3 영어면접 문항 내 구성 요건의 타당성
　4 영어면접 수준, 내용, 형식의 재학 중 학습 가능성
　5 영어면접 시험 준비 방법 
　6 영어면접에 관한 기타 전반적인 의견

III. 
2차 시험 
영어평가 
전반 

　1 두 가지 평가에 대한 각각의 미래지향적 제안점

 2
국어가 아닌 ‘영어’라는 외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실연, 면접 평가에 대한 개인적 의견 
(자신감, 외국어불안감, 평가불안감, 향후 교사 생활을 바라볼 때 이 두 가지 평가에 
대한 의견 등)

 3 임용시험 1차의 영어과 지필문항과 연계하여 볼 때 2차의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의 문항 구성 및 평가의 목적, 2차의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IV. 자유 
주제

 1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 평가에 대비하여 교육대학교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2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 평가를 비추어볼 때 교육대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I. 응답자  기본 배경 성별(남/여)
심화과정

II. 영어구사능력과 
영어교육  관련 배
경

현재  나의 일반 영어 능력(S/L/R/W/어휘/발음 등)의  수준
현재  나의 교실영어 사용 능력의 수준
평소  영어에 대한 관심도
평소  영어에 대한 불안감
향후  초등학교에서 교사로서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도
향후 초등학교 교사로서 자신의 영어교육 전문성
대학교에서나 실습 초등학교에서 영어수업 실연/실습/실제 수업 등의 경험 유무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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